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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C의 유료방송 요금규제 동향:
Pick-and-Pay 옵션을 중심으로

권 용 재*

11)

1.개 요

캐나다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지난 3월 19일 유료방송 요금에 대한 새로운 규제

를 발표했다. CRTC의 위원장, Jean-Pierre Blais는 이날 미디어를 통해 케이블TV 서

비스 사업자와 위성방송 서비스 사업자에게 2016년 3월까지 25불 이하의 저렴한 기

본서비스(basic service)1) 패키지와 함께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을 추가할 경우 개별 채

널당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른바 Pick-and-Pay 옵션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2) 여기서 기본서비스에는 모든 지역 방송국 채널과 주에서 운

영하는 교육방송 채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CRTC가 1997년 위성방송

이 도입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경쟁 환경이 조성된 것을 근거로 유료방송 요금 규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043)531-4355, yjkwon@kisdi.re.kr

1) “캐나다 방송시장에서의 기본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지역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프

로그램 서비스와 교육당국이 선정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방송 서비스 등을 단일 요금으로 제공

하는 방송패키지를 말함”(염수현 외, 2009)

2) CBSNEWS(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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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완화 입장을 보여 온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으로 캐나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3)
 가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사업자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CRTC가 발표한 새로운 유료방송 요금 규제에 대

해서 알아보고 도입 배경과 함께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

록 한다. 

2.주요 규제 내용

3월 19일 발표된 규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케이블TV와 위성방

송 사업자는 25불 이하의 저렴한 엔트리 레벨(entry-level) 기본서비스(basic service)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채널을 개별적으로 추가하

여 채널당 요금을 지불하는 Pick-and-Pay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CRTC는 이전까지 

기본서비스의 사이즈나 요금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았고, 기본서비스가 반드시 포함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채널(지역 방송국 채널, 주에서 운영하는 교육방송 채널 등) 종류

에 대해서만 규제해 왔다. 이에 사업자들은 그 동안 기본서비스 패키지에 수십 개의 

다른 채널들을 함께 묶어서 번들로 판매해 왔었다.

CRTC는 Pick-and-Pay 옵션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을 고려

하여 순차적인 규제 방식을 택하였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들은 2016년 3월까지 25불 

이하의 저렴한 엔트리 레벨 기본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이 패키지

의 존재와 요금, 콘텐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기본패키지는 캐나다 

자국 방송채널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방송배급법(Broadcasting Distribution 

3) 캐나다의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방송법(Broadcasting Act)상 방송배급사업자(Broadcasting Di-

stribution Undertakings)로 정의된다. CRTC는 방송법 10항(1)에 의거하여 방송배급법(Bro-

adcasting Distribution Act)을 만들었으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CRTC와 방송배급규제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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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17조와 46조4)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지역 방송국 채널과 주에서 운영

하는 교육채널, 방송법 9(1)(h)에 의거하여 CRTC가 지정한 기본서비스 필수 제공 채

널, 주 의회와 지방 의회 채널(영어나 불어로 제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 AM, FM 방송국 채널과 최대 5개의 미국 방송채널(ABC, CBC, FOX, NBC, 

PBS)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10개 이하의 캐나다 지상파 방

송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최대 10개까지 지상파 채널을 추가할 수 있고, 해당 주에

서 교육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타주의 교육 채널을 추가할 수 있다. 이 외에 명

시되지 않은 채널은 추가될 수 없다.
5)

[그림 1] CRTC의 25불 이하의 저렴한 기본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공고

자료: CRTC(2015)

4) 17조는 케이블TV 46조는 위성방송이 제공해야 하는 채널을 명시하고 있음

5) CRTC(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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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C는 수 십여 개의 채널로 구성된 번들이 아닌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개별 채널

을 추가하고 채널당 요금을 지불하는 Pick-and-Pay 옵션의 경우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3월까지 Pick- 

and-Pay 옵션을 제공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움을 호소한 사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된 규제 적용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 3월까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든 discretionary services(기본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채널들로 구성된 

서비스)를 Pick-and-Pay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요금의 소규모 패키지’(in 

small, reasonably priced packages)로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요금의 소규

모 패키지’는 최대 10개까지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로 자신만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build-your-own-packages)방식, 혹은 사업자가 어떤 테마를6) 중심으로 10개 이하

의 채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12월까지는 모든 

discretionary services를 Pick-and-Pay 방식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위에서 설명한 ‘합

리적인 요금의 소규모 패키지’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3월과 12월 규제의 차이점은 

3월까지는 Pick-and-Pay 옵션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요금의 소규모 패키

[그림 2] CRTC의 Pick-and-Pay와 소규모 패키지 제공 의무에 대한 공고

자료: CRTC(2015)

6) 예시: sport package, movie package와 같은 테마 패키지(theme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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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제공해야하는 반면, 12월까지는 Pick-and-Pay 옵션을 반드시 도입해야하고, 

합리적인 요금의 소규모 패키지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3.규제 도입 배경 및 쟁점

(1) 규제 도입 배경 및 효과

과거 캐나다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으나 1997년 

위성방송 도입 이후 유료방송 시장에 경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완화되기 시작했으

며, 기본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던 방송배급법(Broadcasting Di-

stributions Act) 제5조 역시 2008년 개정안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듯 

유료방송 요금 규제에 대해서 줄곧 완화 입장을 취해오던 CRTC가 25불 가격상한 기

본서비스와 a-la-carte 방식의 Pick-and-Pay 옵션으로 20여년 만에 다시 규제를 도

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가격상한 규제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CRTC의 CMR에 따르면 

<표 1> 캐나다 유료방송 플랫폼별 월간 ARPU 추이(2009~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케이블($) 53.54 57.51 59.36 58.77 59.48 2.7

 성장률(%) 5.1 7.4 3.2 -1.0 1.2

IPTV($) 47.05 47.38 49.88 58.78 64.65 8.3

 성장률(%) 1.9 0.7 5.3 17.8 10.0

위성/무선케이블($) 67.02 70.70 73.53 72.84 74.69 2.7

 성장률(%) 5.3 5.5 4.0 -0.9 2.5

보고 사업자 합계($) 56.91 60.54 62.51 62.27 63.66 2.9

 성장률(%) 5.0 6.6 3.3 -0.4 2.2

자료: 권용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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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료방송의 월간 ARPU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케이블

TV의 ARPU는 59.48불, IPTV는 64.65불을 기록했으며, 위성/무선케이블의 ARPU가 

74.69불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사업자들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광고 중인 유료방송 패키지의 요금을 살펴보

면, 캐나다의 대표적인 방송통신 사업자인 Rogers의 가장 저렴한 케이블TV 상품인 

Basic TV(채널 수 190개+, 온타리오주 기준)의 요금이 월 40.48불이고, 위성방송 사

업자인 Bell은 168개 채널의 ‘Good’ 상품을 월 41.95불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내년부터 CRTC의 25불의 가격상한 기본서비스 정책이 적용되면 가입

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Pick and Pay 옵션을 적용하면 원하는 채널만을 추가하여 채널당 추가요금을 

지불하거나 자기 자신만의 번들 상품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표 2> 캐나다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장 저렴한 방송상품 요금

사업자 상품명 요금 채널 수

Rogers Basic TV $40.48 190+

Bell Good $41.95 168

Cogeco Digital Starter Pack $34.99 -

Videotron Custom Package 5 $38.00 -

자료: 각 사업자 웹사이트(2015년 10월 기준)

3월 19일 발표에는 이용자 약관에서 가입자가 케이블TV 회사를 전환하고자 할 경

우 최소 30일 전에 사업자에게 공지를 해야 하는 항목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

다. 이렇듯 이날 발표된 규제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CRTC 위원장 Jean-Pierre Blais가 “skinny basic”이라고 칭한 25불 가격상한 

기본서비스와 Pick-and-Pay 옵션은 캐나다의 방송규제 현황을 돌아보고 캐나다 국

민들의 의견수렴, 청문회 등의 과정을 걸쳐 규제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인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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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TV: A Conversation with Canadians’의 결과이다. CRTC에 따르면 이번 정책

의 목적은 방송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캐나다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건

강하고 역동적인 TV 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은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100여개의 채널이 포함된 번들이 아닌, 

캐나다 자국 채널 위주로 구성된 기본서비스에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채널로만 

번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 캐나다 자국 콘텐츠의 비중이 증

가할 것이다. 또한 CRTC는 채널사업자들이 이번 정책이 적용되면 더 이상 자동적으

로 번들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을 어필하고 선택받기 위해 자신

들의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

(2) 주요 쟁점

CRTC는 이번 규제 변화로 Pick-and-Pay 옵션이 도입되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사업자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8) CRTC의 위원장 Jean-Pierre Blais 역시 이번 규

제 변화로 일부 이해관계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의 결과로 모든 방송사업자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

다. 일부 사업자는 퇴출될 것이며 그에 따른 실업도 발생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일

자리를 잃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시장 환경은 훨씬 더 경쟁적으

로 변할 것이며, 좋은 회사들은 혁신, 경쟁, 번창할 방법을 찾아 살아남을 것이다”.
9)
 

Jean-Pierre Blais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CRTC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경한 입

7) CRTC(2015)

8) The Globe and Mail(2015. 3. 19) 

9) CBSNEWS(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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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CRTC는 작년부터 Pick-and-Pay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

을 위해 여러 차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사업자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왔다. 특히 

작년 가을 미국의 일부 방송채널 사업자들은 CRTC가 Pick-and-Pay 규제를 강행할 

경우 캐나다 방송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거나, OTT(over-the-top)나 온라인 스트리

밍(streaming)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을 밝히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의 거대 미디어 사업자이자 캐나다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BET, YTV, Spike, MTV, 

The Comedy Network등의 인기 채널을 공급하고 있는 Viacom의 부사장, Kieth 

Murphy는 CRTC에 “이것은 소비자 후생을 위해 방송사업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Pick-and-Pay 규제를 적용하면 매출 감소, 프로그램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

는 결국 프로덕션 감소,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 시장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 전

통적인 플랫폼(케이블TV, 위성방송)에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면, 우

리는 OTT나 인터넷 위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이

라고 말했다.10) 또한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 ‘Breaking Bad’와 ‘The Walking 

Dead’를 제작한 AMC의 부사장 Jamie Gallagher는 “만약 AMC가 a-la- carte 방식

으로 제공된다면 획기적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 규모와 리스

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케이블TV 사업자 Rogers의 David 

Purdy는 “만약 AMC 같은 미국의 프리미엄 채널들을 제공하지 못 한다면, Rogers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서비스를 취소할 것이다. AMC, A&E, TLC와 같은 주요 채널

사업자들은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이 아닌 OTT나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콘텐

츠를 제공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11)

이렇듯 3월 19일 규제 발표가 있기까지 업계의 저항이 있었으나, 케이블TV와 위성

방송 업계는 이런 규제 변화를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은 저

렴한 기본서비스와 Pick-and-Pay 옵션이 가입자 유지와 신규 가입자 유치에 도움이 

10) THE GLOBE AND MAIL(2014. 10. 7)

11) CBCNEWS(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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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의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인 Rogers, Telus와 

Shaw는 내년부터 자사의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는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Shaw의 CEO, Brad Shaw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일

은 쉽지 않겠지만, CRTC가 건강하고, 다이나믹한 경쟁 환경 하에서 고객들이 최상의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문화부 

장관(Canadian Heritage Minister), Shelly Glover 역시 성명에서 캐나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시청하고 싶은 채널을 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채널들에 대한 값을 지

불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들은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캐나다 국민들에게 폭 넓은 선

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CRTC를 지지했다.12)

4.결 어

본고는 지난 3월 19일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CRTC가 발표한 유료방송 

요금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

자들은 2016년 3월까지 25불 이하의 저렴한 기본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해야하고, 같

은 해 12월까지 번들이 아닌 채널당 요금을 지불하는 a-la-carte 방식의 Pick-and- 

Pay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3월 19일 규제 발표가 있기 까지 수차례의 청문회를 거치

며 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왔던 CRTC는 결국 규제를 강행했고, 반대 입장을 취해

오던 사업자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변화

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중소 채널사업자의 퇴출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들이 a-la-carte 방식으로 프리미엄 채널들을 추가하다 보면 결국 기존의 번들 

패키지보다도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

다.
13)

 내년부터 실제 규제가 적용되면 캐나다 유료방송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12) CBCNEWS(2015. 3. 19)

13) thestar.com(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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